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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대한민국� AI� 활용전략� -� 대한민국� AI의� 미래

이경전� 경희대� 경영학과·빅데이터응용학과� 교수� �

“인공지능의� 정의를� 정확하게� 알고� 사용해야� 기업� 경영의� 출발이� 가능하다.

한번� 개발하고� 끝나는게� 아닌,� 계속해서� 이어가는� ‘컨티뉴� 러닝’이� 필요하다.“

� AI� 인공지능이란?� 기계를� 인텔리전트� 하게� 하는� 활동
-� 인공지능이란� 기계를� 지능적으로� 만드는� 활동이라고� 정의할� 수� 있다.

“기업� 단위의� 인공지능� 분야에서의� 성공� 확률을� 높일� 수� 있는� 적극적인� 행동과,

기계와� 인간� 그리고� 환경의� ‘인공지능화’라는� 궁극적� 목표달성을� 위해� 적절히� 행동하도록� 만드

는� 방법론이� 필요하다.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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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기업� 경영에� AI� 인공지능을� 어떻게� 적용할� 것인가를� 끊임없이� 고민해야한다.
합리적� � 경제학적� � 공학적인� 접근의� 최적화가� 필요

“인공지능� 시스템은� 제한된� 시간과� 제약이� 있어,� 실수가� 반드시� 나온다.

그렇기에� 실수가� 치명적인� 분야에서는� 도입이� 조심스러워야한다.“

<AI� 기업을� 창업하거나,� 기업에� AI를� 도입할� 때� 반드시� 고려해야할� 부분>

-� 데이터와� 지식을� 어떻게� 확보할� 것인가?

-� 확보한� 데이터를� 토대로� 어떻게� 추론하고� 최적화할� 것인가?

-� 가치� 있는� 목표를� 어떻게� 설정하고� 산정하고� 확대할� 것인가?

-� 인간이� AI랑� 어떻게� 같이� 협력하게� 할� 것인가?

-� 이� 시스템을� 어떻게� 유지하고� 운영할� 것인가?

▶� 어떤� 가치를� 최대화� 할� 것� 인가를� 잘� 설정하고� 그것을� 확대해� 나가는� 것이� 중요

▶� 과거의� 산업혁명들로� 인해� 다양한� 비즈니스와� 직업이� 생겨났듯이,� 4차� 산업혁명이후도� 더�

많이� 발생� 할� 것이다.

-� 로봇산업이� 발전할수록� 일자리도� 많아지고� 있다는� 것을� 역사를� 통해� 배워야한다.

“경영자는� 내일을� 바꿀� 수� 있어야합니다.

과학자는� 실험하고� 가설을� 수정하며� 좋은� 원리를� 계속� 발견해나가는� 것입니다.

경영자는� 과학자이며,

비과학적� 몽상적인� 접근의� 사업은� 대부분� 실패할� 수� 밖에� 없습니다.“�

결국� 기업의� 조직의� 목표가� 무엇인지� 명확하게� 알고� 수립해야,

적절한� 인공지능� 시스템을� 도입하거나� 인공지능에� 의한� 경영이� 가능합니다.”


